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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아나키즘(Anachism)시대1) 

-멀티미디어의 과거·현재·미래- 

1.멀티미디어와 인터네트, 그리고 뉴미디어 

일본국내의 신문·잡지와 같은 활자 매스미디어가 「멀티미디어」나 「인터네트」등의 화제를 과거 7년동안에 얼마

만큼 다루어 왔는가를 키워드로 기사검색·조사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멀티

미디어에 관련되는 시가는 1993년경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4년에는 연간 기사건수가 9,822건, 1995년에는 
10,694건으로 2년 연속해서 1만건을 전후하는 추세이다. 

최근 2년 연속 멀티미디어 유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keyword는, 1994년에는 「정보 슈퍼하이웨이」, 1995년
에는 「인터네트」임을 알 수 있다. 1995년은 이터네트에 관한 기사가 연간 8,563건이 등장하였다.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학술계의 개별 컴퓨터 네트워크끼리를 접속하는 네트워크만들기 「the Internet」가 정
부나 공공기관, 기업으로부터 자금적 원조를 받고 있지만, 「개방된 네트워크」로서 발전하여 基幹系 NSF 네트가 
64k 비트/초에서 1.5M 비트/초로 능력상승이 꾀해진 것은 1988년의 일이다. 

그 해에 EL네트에 수록된 인터네트 기사건수는 15건, 상용화를 위한 CIX (Commercial Internet Exchange)가 형
성된 1989년은 24건, 현재의 인터네트의 멀티미디어화에 공헌하고 있는 WWW 서버의 plottype이 가능한 1990년
의 기사 건수는 겨우 4건, 1991년은 9건, 그리고 ISOC(Internet Society)의 국제대회 INET'92가 개최된 1992년
의 54건 등과 비교하면 1995년은 격세지감이 있다. 

2. 무정부적 네트워크, 「Internet」의 출현 

인터네트의 크기를 네트워크에 접속된 호스트 컴퓨터나 서버의 수로 보면, 1988년에는 약 5만대, 1992년에는 약 
70만 대로 되어 있다. 퍼스컴의 보급 및 능력향상과 함께 인터네트에 접속되어 있는 세계의 퍼스컴 단말기는 1995년
에 2억 대에 달하였고, 1996년 중에는 3억 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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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문 잡지의 키워드별 기사건수 

이에 반해 일찍이 화제에 올랐던 「뉴미디어」는 일본의 통신자유회원년이었던 1985년에 피크였다가, 1988년에 
566건, 그리고 1995년에는 117건으로 키워드로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그림 1>). 

뉴미디어의 범주에 있고 현재도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 「하이비젼」(일본식HDTV)이다. 1992년의 기사 
건수는 1,648건, 1993년은 1,509건, 1994년은 1,196건, 1995년은 1,007건이었다. 1995년에는 하이비젼 수상기
의 국내 판매대수가 누계 10만 대에 달하였다. (<그림 1>). 

3. 과거 2회의 뉴미디어 

원래, 뉴미디어의 출처는 1961년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映像新聞」의 전신인 잡지 『월간 뉴미디어』가 信井文夫
와 野口忠夫에 의해 1961년 8월에 창간되었다. 당시, 그들이 창조한 「뉴미디어」는 신문 잡지 라디오 등에 대한 뉴
미디어로서, TV방송이나 FM방송이었다라는 것은 발행된 잡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2회에 걸쳐 뉴미디어 열병이 있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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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멀티미디어는 세 번째의 뉴미디어 

1970년대의 열풍은 미국에서의 통신자유화, 컴퓨터와 통신의 융합, 예를 들며 데이터통신과 VAN(부가가치통신망)
의 사업화, 일본의 위성통신분야에서의 경쟁도입(Open Sky Policy),그리고 케이블TV의 법제도 재검토에 의한 케
이블 TV사업의 대규모화 등의 움직임에 자극된 것이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케이블 TV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Information Highway」와 「Wired 
Nation」, 「Wired City」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1969년에는 자민당 국회의원 약 160명이 참가하여 정보산업진흥의원연맹이 발족되어, 뉴미디어나 정보화사회
가 정치의 키워드가 되었고, 「컴퓨터산업의 육성」과 「통신자유화」,「케이블TV의 육성」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
었다. 그것은 석유파동까지의 약 10년동안 계속되었다. 

1972년에는 「유선텔레비젼법」이 공포되고, 우정성에 생활영상정보협회가 조직되었다. 同軸케이블에 의한 27개 
채널의 쌍방향 케이블 TV 개발을 위해, CCIS(Coaxial Cable Information System)가 발족되었다. 

같은 해에 통산성에 영상정보시스템발협회가 발족, 광케이블에 의한 Hi-OVIS(Highly Interactive Optical Visual 
Information System, 1978년∼ 1986년)의 대규모 실험이 이루어지는 등 산업계와 전문가, 매스미디어가 하나가 되
어 열을 올렸다. 

두 번째의 뉴미디어 열병은 통신자유화의 전해인 1984년으로 「뉴미디어 원년」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였다. 당시 
약 24조 엔의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규모가 2000년에는 GNP의 20%에 해당하는 90조 엔∼100조 엔으로, 관련 산업
에는 약 60조 엔∼70조 엔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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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의 정부예산에서는 우정성이나 통산성 등의 뉴미디어 관련 예산은 거의 요구대로 인정되어, 뉴미디어 진흥명
목으로 100억 엔에 이른 재정투융자가 계상되었다. 

두 번째의 뉴미디어 열병도 약 10년 정도 이어졌다. 1985년의 NTT(일본전신전화) 발족과 第2電電 등 신규통신사
업자(NCC)의 진입, 각종 VAN 실용화, 만국과학박람회 「쯔꾸바85」에서 하이비젼의 일반공개, 문자방송, 1988년
의 ISDN실용화, 민간 CS(통신위성) 실용화, CS에 의한 케이블TV에 대한 Space Cable Network 실용화, BS 민간
방송과 CS 민간방송의 실용화, BS 민간방송과 CS 민간방송의 실용화, 1990년의 NTT에 의한 VI＆P 구상도 전개되
었다. 현재는 마케팅 용어로서의 「뉴미디어」가 들어가고, 새롭게 원기왕성한 「멀티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다채널 쌍방향 케이블 TV나 비디오 온 디멘드, 홈 쇼핑이나 홈뱅킹 등이 부각되고 있다. 

4. 세 번째의 뉴미디어로써의 「멀티미디어」 

인터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 기자재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개발 실용화 노력 등 각각 멀티미디어
라고 칭해지고있는 것을 하나의 평면상에 그려넣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1)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산업 

1995년, 미국의 미디어 관련 산업의 규모는 美 DRI/McGraw-Hill사의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통신분야는 생산액이 22조 7,000억 엔(1달러를 100엔으로 환산, 이하 마찬가지), 고용수는 111만 명, 1인당 연간 
생산액은 2,044만 엔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하드웨어분야는 7조 5,600억 엔, 33만 명, 2,267만 엔으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분야는 생산액 13조 6,000억 엔, 고용수 105만 명, 1인당 연간
생산액은 1,297만 엔이었고, 방송이나 영화, 음악, 연극 등의 엔터테인먼트분야는 생산액이 13조 엔, 고용수 201만 
명, 1인당 연간 생산액은 647만 엔이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엔터테인먼트 양 분야의 합계 고용수은 306만 명으로 비교적 큰 숫자이지만, 1인당 연간 생산
액은 869만 엔으로 적은 느낌이 든다. 미국의 전통산업인 자동차분야는 생산액 30조 7,000억 엔, 고용수 87만 명, 1
인당 연간생산액은 3,520만 엔이었다. 이들 데이터로부터, 일본 보다 10년 정도 앞서가고 있는 소위 미국의 소프트
웨어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커다란 설비를 가지지 않고 고정비가 적고 소프트 하우스나 재택기업, 프로듀서와 小프
로덕션 하우스의 조합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1995년, 퍼스컴의 기본소프트웨어 
「Window 95」를 발매하여, 거듭 빅히트를 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빌게이츠와 헐리우드영화의 히트 메이커
인 스티븐 스필버그 등은 꿈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등과 관련하여 엔
터테인먼트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 「존경받는 인물」시대의 도래 

Virtual Corporation 등 「橫」의 연대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신시대에서는 더욱 전체를 조정하는 Top Manager
의 능력에 프로젝트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세계에서 성공하는데는 「존경받는 인물」로서의 자질이 갖추어
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매력있는 「존경받는 인물」밑에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것이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인물」은 사무면에서의 리더쉽 뿐 아니라 인간
적인 매력이 있어서 인재를 계속 이끌지 않으면 안된다. 엔터테인먼트나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의 자산은 돈과 인력
뿐이다. 

5. 뉴미디어는 縱型, 인터네트는 橫型 

(1) 「미디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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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다른 생물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고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의해 인간들끼리 유지적으
로 결합하고 조직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인간으로부터 고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거하면 단순한 동물로 
그다지 강한 동물은 아닐 것이다. 화폐나 교통도 훌륭한 미디어이다. 그리고 미디어사회의 동향과 관련하여 논의의 
범위를 매스 미디어나 비즈니스 미디어, 퍼스널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어도, 미디어는 인간생활의 중요한 환경이며, 
문화나 문명임에 변함이 없다. 미디어와 사회는 상호 불가분적인 존재이다. 미디어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미디어도 변한다. 이것이 미디어사회의 동향을 결정한다. 

(2) 현재의 「미디어」는縱型, 그의 파생물인「뉴 미디어」도 縱型 

과거의 미디어는 일본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각 縱的인 형태의 개별시스템(이하 縱型)으로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통신, 방송, 영화, 출판, 컴퓨터…, 각각이 각 수요마다 미디어분야를 형성 발전하며 사회에 정착해 왔다. 

縱型이란, 「수요충족을 위한 독자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지고, 각각의 법률이나 상관습 등의 환경으
로 둘러싸인 자기완결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권위적인 시스템은 거대미디어나 문화적 미디어로 발전하
였다.(<그림 3>). 

基幹 미디어분야를 역사가 오래된 순으로 나열하면, 정보전달의 기초수단(캐리어)이 종이나 필름기술인「인쇄출판·
사진」, 전기통신기술인「전신·전화의 네트워크」, 전파기술인「방송」, 그리고 디지탈 처리기술인「컴퓨터 」분야

로, 각각 자기완결적으로 독자적인 종형미디어분야를 형성해왔다. 

예를 들면, 방송분야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면, 라디오, FM,地上波 TV,BS波 TV방송 등, 각각이 「기술·면
허 프로그램서비스 일체」의 「縱型」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은 系列네트워크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縱型」의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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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디어의 진보·발달과 경로 

현행 방송은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전국민레벨의 문화적 미디어이다. 戰後, 일본의 방송은 「NHK와 民放이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방송을 규율하는 주된 법률은 방송법과 전파법이지만, 종래의 방
송은 확실히 「유니버설 서비스」미디어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는 영(zero)에서 수 백개 채널의 프로그램서비스가 가능한 통신위성이용의 개별선택적 디지털방송의 실
현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호칭만으로 유니버설 서비스이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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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멀티」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전파잡지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이나 전송방법이 아닌 소비자 자신이다. 

NHK의 성격은 비정부 비영리방송사업으로 사업이익이 제로인데 공장도가격으로 국민에게 제품(전파)을 제공한다. 
경영정보는 공개되고, 감독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나 우정성이다. 

Civil Minimum, 기본충족의 NHK가 앞으로 개별선택적으로 對價方成의 다양한 「멀티」서비스를 타기업의 선두에 
서서 실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수레의 양바퀴의 한쪽인 민방의 수지구조도 NHK에 뒤지지 않는다. BS의 民放
인 JSB의 유료방송을 제외하고 일본의 민방각사의 방송은 사회장치로서의 광고료 수입으로 운영되어 사람들은 「무
료」로 이들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기술은 만국공통이라해도, 방송국의 소유나 계열네트워크의 형태, 광고주, 광고대리점, 출연자, CM(Commercial)이
나 프로덕션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청자(국민)의 호감 등 미디어로서의 방송의 성격은 각각의 국가에 따라 크
게 다르다. 

(3) 「메인 프레임(Main Frame)」컴퓨터 분야도 縱型」 

계산기에서 전자계산기, 그리고 컴퓨터로 자유로운 개발경재의 컴퓨터분야에서 그것을 「縱型」미디어에 서게 한 것
은 IBM Corp 였다. 

컴퓨터의 개발이 메인 프레임과 OS(기본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거액의 자금투입을 필
요로 한 시대가 있었다. 이 시대에는 컴퓨터가 매우 비싸고 귀중한 비즈니스 기계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말
에 걸쳐 리스에 의한 고객의 포석와 그에 대한 만족의 극대화에 성고안 것이 IBM사이다 권위와 전통, 자기완결 하에 
IBM사가 창출한 시스테은 縱型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러한 縱型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LSI기술에 기초를 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급격한 진보로, 1977년
의 AppleⅡ로 시작되는 퍼스컴의 본격화와, 1980년대의 美Sun Microsystmes, Inc. 등 소형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의 실용화에 의한 컴퓨터의 다운 사이징 현상이다. 

(4) 縱型의 전화네트워크, 橫型의 인터네트 

인터네트가 주목을 끄는 커다란 이유는 뛰어난 확산능력 때문이다. 인터네트는 전자미디어로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橫型미디어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메일은 재래의 전화네트워크에서도 그에 대한 발전형으로서의 ISDN을 사용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퍼스컴통신형의 전자메일은 권위있는 사업체가 책임을 지고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는 「縱型」이다. 

이에 대하여 인터네트를 이용하는 전자메일은 메일 서버로부터 메일 서버로, 릴레이적으로 정보가 전송되는 자율분
산적인 潰型이다. 이것은 뉴스나 정보검색/정보제공서비스 등에서도 橫型임에 변함이 없다. 

기계를 수단으로 하는 본격적인 「橫型」적 미디어의 실용화는 시작일 뿐 전체적인 것은 볼 수 없지만, 미래의 미디
어가 모두 橫型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화의 본질을 「모든 존재」의 능력발휘하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縱型」과「橫型」이 조화되는 지혜있는 미디어사회의 실현을 염원하며 미디어문제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하이비젼의 개발실용화는 「縱型」의 일본TV 방송문화의 계승·발전과, 「橫型」에 공통기술로서의 텔레

비젼의 진보에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방송위성 BS-4의 문제 등, NHK와 民放을 수레의 양바퀴의 계승 발전 선상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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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S를 구사한 디지털 다채널 방송 등 은 전파관리만을 우정성이 하고, 사업화나 서비스는 모두 사업자와 국민
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는 좋을 것이다. 

<담당·정책동향팀, 선임기술원,朴敬善 編譯> 

주석 1) 본 내용은 NIKKEI ELECTRONICS誌의 1996.1.15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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